


2년 연속(2024, 2025) 김유석교수 모의고사에서 적중, 지문일치! 

- 2 -

�

목 차 ∎

Ⅰ.�김유석 교수 소개 및 저서 ······························································ � 3

Ⅱ.�공립�중등임용 1차 시험 유형 ·························································· � 5

Ⅲ.�공립�중등임용�영어과 최근 10개년 모집인원 현황 ··························· � 6

Ⅳ.�공립�중등임용�영어과 최근 10개년 지역별 지원현황 및 경쟁률 ········ �8

� � � �

Ⅴ.�공립�중등임용�영어과 최근 10개년 지역별 1차 합격선 ·················· � 10

Ⅵ.�시험후기 ······················································································ � 11

Ⅶ.�적중문제 소개 ·············································································· � 18

Ⅷ.�적중 감사문자 ·············································································· � 26

Ⅸ.�수강후기 ······················································································ � 28

Ⅹ.�김유석 교수 커리큘럼 ·································································· � 38

Ⅺ.� 김유석 교수님 상담 신청서 ·························································· � 39
Ⅻ.� 2025학년도 공립 중등임용 영어과 기출문제 ······························· � 40



저서 30여권이 입증하는 23년 경력의“일영/문학”전문가!

- 3 -

Ⅰ. 영미문학/비문학(일반영어)�최고 전문가 김유석 교수

[ 주요 약력 ]
▶ 성균관대 영문과 학사 졸업

▶ 성균관대 영문과 석사 졸업

▶ 美, 일리노이 주립대 TEFL과정 부분수료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건국대, 홍익대, 숭실대 등 초빙특강 

▶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외 주요 대학 및 대학원 언텍트특강

▶ 前)EBS(2009~2010) 전공영어 대표강사

▶ 現)동영상 임고야 전공영어 대표교수

▶ 現)윌비스임용 전공영어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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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저서 ]
▶ 김유석 영미문학(박문각, 2003)

▶ 김유석 일반영어 기본이론(형설출판사, 2003)

▶ 김유석 일반영어(유형편)(형설출판사, 2003)

▶ 중등임용고시를 위한 영미문학(박문각, 2004)

▶ 기본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4)

▶ 영미단편소설(고원출판사, 2005)

▶ 일반영어/영미문학 문제집(고원출판사, 2006)

▶ 영미문학 이것만은 알고가자(고원출판사, 2006)

▶ 영미문학개론(경문사, 2007)

▶ 기출 코퍼스(corpus) 어휘집(교육의창, 2008)

▶ 김유석팀 일반영어(형설출판사, 2009)

▶ 영미단편소설강독(교육의창, 2009)

▶ 전공영어기출변환문제집(교육의창, 2009)

▶ 전공영어 2차대비 전공논술 자습서(교육의창, 2009)

▶ All in 영미문학(교육의창, 2010)

▶ All in 일반영어(교육의창, 2010)

▶ 일반영어를 요리하다(교육의창, 2011)

▶ 영미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교육의창, 2011)

▶ Essential Reading Skills(경문사, 2013)

▶ Essential Literature(경문사, 2013)

▶ 영미소설의 이해(교육의창, 2014)

▶ 영미시의 이해(교육의창, 2014)

▶ 전공영어 서답형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4)

▶ 임용일반영어(교육의창, 2014)

▶ 임용VOCA3300(교육의창, 2014)

▶ Power Reading Skills(교육의창, 2015)

▶ Walden 특강(교육의창, 2015)

▶ POWER 임용VOCA(교육의창, 2017)

▶ POWER 전공영어 기출해설서(교육의창, 2017)

▶ POWER VOCA(교육의창, 2020)

▶ POWER 예문VOCA(교육의창, 2021)

▶ POWER Prose Writing(교육의창,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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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립)�중등임용 1차 시험 유형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모든 교과 동일)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 공

전공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4문항감소) 8점

40점

서술형 8문항
(2문항 추가) 32점

전공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계(배점) 24문항 100점

★★핵심★★

단순한 전공 지식 암기 축소

기본적인 전공이해를 바탕으로 한

★ 지문이해력

★ 디렉션 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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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립)중등임용�영어과�최근 10개년�모집인원 현황

교육청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서 울

일 반 42 42 51 38 43 25 35 56 54 86

장 애 3 3 4 3 3 2 2 4 5 7

(소계) 45 45 55 41 46 27 37 60 59 93

경 기

일 반 127 80 64 39 57 82 97 126 137 166

장 애 9 6 5 3 4 6 8 10 12 14

지 역 5 5 7 9 3 4 - 2 1 -

(소계) 141 91 76 51 64 92 105 138 150 180

인 천

일 반 9 9 7 13 7 4 3 10 9 22

장 애 1 1 1 1 - - 1 1 1 2

(소계) 10 10 8 14 7 4 4 11 10 24

강 원

일 반 21 14 16 8 18 6 8 15 14 13

장 애 1 1 1 - 1 1 1 2 2 2

(소계) 22 15 17 8 19 7 9 17 16 15

대 전

일 반 9 3 2 2 2 - - - - -

장 애 1 - - - - - - - - -

(소계) 10 3 2 2 2 - - - - -

세 종

일 반 9 30 6 13 9 7 9 5 3 -

장 애 1 3 1 1 - - - - - -

(소계) 10 33 7 14 9 7 9 5 3 -

충 북

일 반 31 16 14 5 6 6 8 16 11 17

장 애 2 1 1 - 1 - 1 2 1 2

(소계) 33 17 15 5 7 6 9 18 12 19

충 남

일 반 21 7 14 22 16 23 32 28 29 41

장 애 5 1 1 3 2 2 2 3 3 5

지 역 4 3 2 2 2 2 2 2 3 3

(소계) 30 11 17 27 20 27 36 31 35 49

대 구

일 반 10 18 7 4 2 1 2 2 4 5

장 애 1 1 - 1 - - - - - -

(소계) 11 19 7 5 2 1 2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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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경 북

일 반 13 - - 2 19 31 30 31 20 22

장 애 1 - - - 2 3 2 3 3 2

(소계) 14 - - 2 21 34 32 34 23 24

부 산

일 반 6 4 6 14 18 13 15 19 21 38

장 애 1 1 - 1 1 1 1 1 2 3

(소계) 7 5 6 15 19 14 16 20 23 41

울 산

일 반 - - - 1 3 5 5 6 4 9

장 애 - - - - - - 1 1 1 1

(소계) - - - 1 3 5 6 7 5 10

경 남

일 반 28 13 21 19 11 10 11 15 18 23

장 애 2 1 1 1 1 1 1 1 2 2

(소계) 30 14 22 20 12 11 12 16 19 25

전 북

일 반 16 12 12 31 23 16 22 22 22 26

장 애 2 3 1 3 2 2 1 2 2 2

지 역 1 3 1 - - - - - - -

(소계) 19 18 14 34 25 18 23 24 24 28

광 주

일 반 5 2 2 2 1 1 1 - - -

장 애 - - - - - - 1 - - -

(소계) 5 2 2 2 1 1 2 - - -

전 남

일 반 28 24 18 22 12 21 32 41 33 44

장 애 1 1 1 1 1 2 3 3 3 4

지 역 1 1 1 1 - - - - - -

(소계) 30 26 20 24 13 23 35 44 36 48

제 주

일 반 3 2 9 3 4 7 11 11 7 7

장 애 - - 1 - 1 - 2 1 1 1

(소계) 3 2 10 3 5 7 13 12 8 8

TOTAL

일 반 378 276 249 238 251 258 321 403 386 518

장 애 31 23 18 18 19 20 27 34 37 47

지 역 11 12 11 12 5 6 2 4 5 3

(소계) 420 311 278 268 275 284 350 441 42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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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립)중등교사 영어과 최근 10개년 지역별 경쟁률

[ 최근10개년 교원임용 영어과 경쟁률 추이 ]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모 집 378 276 249 238 251 258 321 403 386 386

지 원 6,768 6,563 6,450 5,553 4,794 4,213 4,076 3,733 3,403 3,403

경쟁률 17.90 23.78 25.90 23.33 19.10 16.33 12.70 9.26 8.82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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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개년 전공영어 지역별 경쟁률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 42 1,015 24.17 42 918 21.86 51 1,366 26.78 38 1,297 34.13 43 886 20.60

경기 127 1,711 13.47 80 1,711 21.39 64 1,399 21.86 39 826 21.18 57 973 17.07

인천 9 213 23.67 9 236 26.22 7 160 22.86 13 264 20.31 7 185 26.43

강원 21 287 13.67 14 310 22.14 16 407 25.44 8 196 24.50 18 282 15.67

대전 9 191 21.22 3 76 25.33 2 94 47.00 2 50 25.00 2 68 34.00

세종 9 134 14.89 30 704 23.47 6 157 26.17 13 264 20.31 9 138 15.33

충북 31 472 15.23 16 410 25.63 14 391 27.93 5 100 20.00 6 144 24.00

충남 21 363 17.29 7 142 20.29 14 325 23.21 22 425 19.32 16 276 17.25

대구 10 249 24.90 18 465 25.83 7 283 40.43 4 156 39.00 2 48 24.00

경북 13 340 26.15 - - - - - - 2 56 28.00 19 345 18.16

부산 6 217 36.17 4 218 54.50 6 234 39.00 14 341 24.36 18 392 21.78

울산 0 0 　 - - - - - - 1 44 44.00 3 72 24.00

경남 28 676 24.14 13 456 35.08 21 698 33.24 19 486 25.58 11 250 22.73

전북 16 235 14.69 12 275 22.92 12 306 25.50 31 512 16.52 23 368 16.00

광주 5 145 29.00 2 58 29.00 2 86 43.00 2 61 30.50 1 42 42.00

전남 28 439 15.68 24 535 22.29 18 413 22.94 22 404 18.36 12 239 19.92

제주 3 81 27.00 2 49 24.50 9 131 14.56 3 71 23.67 4 86 21.50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 25 475 19.00 35 627 17.91 56 562 10.04 54 462 8.56 86 569 8.56

경기 82 1,262 15.39 97 1,049 10.81 126 1,006 7.98 137 997 7.28 166 931 7.28

인천 4 90 22.50 3 54 18.00 10 87 8.70 9 95 10.56 22 138 10.56

강원 6 128 21.33 8 159 19.88 15 155 10.33 14 140 10.00 13 97 10

대전 - - - - - - - - - - - - 　 - -

세종 7 110 15.71 9 128 14.22 5 65 13.00 3 49 16.33 　 　 　

충북 6 145 24.17 8 83 10.38 16 129 8.06 11 103 9.36 17 124 9.36

충남 23 318 13.83 32 337 10.53 28 246 8.79 29 193 6.66 41 257 6.66

대구 1 33 33.00 2 57 28.50 2 47 23.50 4 69 17.25 4 44 17.25

경북 31 454 14.65 30 332 11.07 31 297 9.58 20 204 10.20 22 184 10.2

부산 13 244 18.77 15 273 18.20 19 233 12.26 21 263 12.52 38 318 12.52

울산 5 91 18.20 5 99 19.80 6 69 11.50 4 52 13.00 9 76 13

경남 10 202 20.20 11 193 17.55 15 203 13.53 18 228 12.67 23 189 12.67

전북 16 254 15.88 22 229 10.41 22 215 9.77 22 186 8.45 26 168 8.45

광주 1 30 30.00 1 24 24.00 - - - - - - - - -

전남 21 280 13.33 32 318 9.94 41 340 8.29 33 294 8.91 44 276 8.91

제주 7 97 13.86 11 114 10.36 11 79 7.18 7 68 9.71 7 46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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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립)중등교사 영어과 최근 10개년 지역별 합격선

 ※ 2025학년도 1차 합격선은 2024.12.26. 합격자 발표 후 김유석전공영어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2018
학년도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서 울 73.67 71.00 83.30 81.66 87.33 84.66 84.00 84.67 81.00 75.33

경 기 73.66 65.67 82.00 80.67 82.00 81.67 85.00 78.33 78.00 72.00

인 천 70.00 67.66 84.70 78.33 83.00 79.67 85.67 79.00 75.33 73.33

강 원 72.66 62.00 80.70 79.67 78.33 77.30 80.33 76.00 74.00 72.00

대 전 74.66 66.67 83.30 82.66 77.33 80.30 

세 종 74.34 68.00 83.70 81.34 83.00 81.33 81.30 80.33 79.33 72.67

충 북 72.00 65.67 79.70 80.67 78.33 78.33 84.67 74.00 76.33 70.33

충 남 71.33 65.00 83.00 79.34 81.67 79.67 82.00 76.67 78.00 68.33

대 구 75.67 68.00 82.70 78.67 80.67 80.67 미공개 82.00 83.67 70.67

경 북 70.33 67.00 84.00 78.33 82.00 75.00 74.33 69.00

부 산 73.66 67.34 85.00 82.00 81.67 81.00 82.00 80.67 79.67 74.33

울 산 68.00 미공개 78.33 78.33 81.67 73.33 69.67

경 남 72.00 67.67 81.70 81.33 80.67 79.00 82.00 77.00 75.33 73.00

전 북 71.34 65.34 81.70 83.00 79.67 76.67 80.67 72.67 76.67 69.33

광 주 73.33 68.67 81.00 81.67 82.67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

전 남 70.33 66.33 80.70 78.66 79.33 78.00 80.00 74.67 74.33 69.00

제 주 71.00 68.33 84.70 78.67 76.66 80.00 78.33 78.00 74.33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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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시험 후기

(2025학년도)

안녕하세요! 

올해 시험에 대한 후기를 남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시험 전체 난이도가 다소 평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시험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막히는 문제들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서 일영문학 문제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파트가 어렵게 느껴져서, 올해 시험은 문학이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

  작년에 이어서 사례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본서에 있는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그 개념을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평가원 측

에서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페이지 교육학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학을 공부했

는데, 올해 교육행정 문제에서 카츠의 지도성 이론의 경우에는 원페이지 교재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중 교육학 교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었는

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오픈형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

육학 기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내용의 맥락에 맞게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을 생각했을 때 교육학이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

서 올해도 어느 정도 맥락에 맞게 잘 썼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시험 전까지 행복한 교육, 서울교육, 교육광장 3가지의 자료를 갖고 짝 스터디를 통

해 매주 읽어보고 키워드를 서로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쉬

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얘기를 하다보니 부담도 덜 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머릿

속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년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암기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최근 교육의 동향에 대해 스터디를 통해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어교육론] 

 최근 3개년 기출을 봤을 때, 지문 A와 B가 있는 경우에 A와 B 모두 참고해서 서술하라는 문제

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B에서만 참고해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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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딱히 킬러 문항이라고 느껴

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올해 영교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입형의 경우에도 이전 기출에서 언급된 내용이 나와서, 기출을 꼼꼼히 보신 쌤들은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험 직전에 최근 3개년 영교 문제를 시

간 제한을 두고 푸는 연습을 해서 그런지, 올해 시험에서는 영교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교는 기출분석만 충분히 잘 했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영어학]

 제가 초수와 재수 때 영어학 문제를 봤을 때는, 서술형은 도저히 답이 안 떠올라서 단답형이라도 

맞아서 점수 챙기자는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제의 경우, 까다로운 문제

는 분명히 있었지만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어학은 작년에 비해서는 변별력이 다소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영어학 문제 중에서는 비주류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출분석을 할 

때 출제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넘어간 내용이 나와서 문제 푸는 순간에는 당황했지만, 지문을 꼼

꼼하게 읽고 내용을 잘 파악했다면 아예 답을 못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교수님께

서 계속 강조하신 kocw.net과 루이스 기출분석 교재를 통해 기출분석을 반복해서 했는데, 좀 더 

심화적이고 기출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개념을 숙지하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을 잘 숙지

하고 활용해서 심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영문학]

 올해 시험의 변별력은 일영문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문학 지문이 다른 지문들보

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 푼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했지만, 내용이 다소 어

렵게 느껴진 탓에 일단 답이 될 만한 것은 최대한 다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복기만 했

지 가채점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히 맞는 답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

로 올해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 지문을 보는 데 교수님이 

문학 지문에서 강조하시고 설명해주셨던 단어들이 나오고, 문학 지문을 보는 데 비문학 지문에서 

강조해주셨던 단어들이 나와서 신기하면서도 단어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ex. 

abyss, in cahoots 등등) 사실 작년 시험에서 일영문학 파트가 변별력있게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올해는 쉽게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를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긴 

지문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과 단어 학습이 일영문학의 실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

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B형 3번 드라마 지문 다시 보니까, 2023학년도(재작년) 9~10월 모고 8회 6번 지문과 같은 작

품이네요. 원전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모고 때 내주신 부분은 올해 기출에 나온 지문 바로 다음

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모고 때의 밑줄이 갈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었는데, 

올해 기출의 commentary가 결국에는 갈등 내용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항상 강

조하신 drama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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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도 가채점을 안 한 상태에서 시험 후기를 적은 거라 제 후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같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 선생님들과 시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시험 보신 쌤

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1년동안 신경써서 수업

해주신 김유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학년도)
❶
교수님! 저는 말씀주신대로 모의고사를 여러번 보면서 사고 훈련을 했습니다. Thought Fox는 공

교롭게도 3번이나 복습을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지게 졸업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하는 힘을 강조 해주시고 떄에 맞게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임용 시험 날 많은 무장을 시켜 주었습

니다. 결과를 떠나 여유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해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

사합니다. 

❷
안녕하세요! 늘 블로그로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카페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ㅎㅎ

저는 작년에 졸업하면서 관광시험을 치고, 올해가 사실상 초수였어요. 학부생때 문학, 일영 수업을 

제일 좋아했어서 작년 관광시험 칠때 일영/문학만큼은 공부를 안했음에도 어느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해석은 되는데.. 답이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느끼고 일영/문학 영역에서 제일 유명한 김유석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적으로는 진짜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일영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거기다 이번에 적중된 문제까지 있으니.. 시험

장에서 정말 깜짝놀랐어요.

적다보니 9-10월 모의고사만이 아니라 전체적 수강후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무엇을 하나로 

딱 자를 수 없는 연장선 느낌의 강의였기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ㅎㅎ 여태 배웠던 거를 9-10월

에 또 디벨롭 하는 거니까요.. 상반기에는 스터디도 많이 짰었는데 하반기에는 공부 시간이 부족

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오롯이 유석샘 강의만 듣고 혼자 복습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실

력이 많이 늘었다고 스스로 느껴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인강 + 스스로 공부도 추천드려요.

이번해에 유석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작년처럼 일영/문학 바보 .. 그대로 였겠다는 생각이에요 

ㅠ ㅠ 작년에는 쉬운 기입까지도 싹다 틀렸었는데, 이번해에는 웬만한 기입도 맞출 수 있었고 제가 

제일 약하게 생각했던 서술형을 다 맞았어요!! ㅎㅎ 고난도 기입 몇개는 틀렸지만.. 그건 제가 부족

한 탓이라 ㅎㅎ 어쨌든 교수님덕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❸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먼저 저번주 토요일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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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작년에 1년 풀 커리를 수강했습니다. 올해는 개인사정으로 2월에 prs를 인

강으로 수강하면서 온라인 스터디를 병행했고 직강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 중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수업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의고

사와 기입형 특강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강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만큼 9-10월 모의고사와 기입

형 특강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2. 9~10월 실전(직강) 모의고사

  1) 문학(영미소설, 영미시, 드라마)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교수님의 9월 첫주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영미시로 다 보

여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교수님의 모범답안과 

유사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3-8월달 동안 다진 사고과정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엄선하여

서 작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가 기출과 가장 유사

한 사고과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작품이 아니여도 기출과 유사한 사고과정을 거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점이 좋았고 모의고사를 푼 후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통해서 제 사고과

정을 다지거나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문제를 푸셨다면 저는 "문제 ➝ 답"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사고과정을 맞춰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생

각합니다. 제가 실전모고에서 맞췄던 문제라고 해서 "어, 모범답안이랑 비슷하네. 넘어가."라

고 했다면 절대 시험장에서 확신을 갖고 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직강 후 스터디원분들과 다

시 한번 제 사고과정을 공유하면고 구글독스로 사고과정을 다듬어서 적어보는 단계를 가졌습

니다. 이렇게 보면 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스터디와 사고과정을 맞춰보는 과정이 절대적

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문학(일반영어) 

   비문학 지문에서 좋았던 점은 첫째 단어와 둘째 답안을 끌어오는 방식 즉, 사고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단어는 스터디원 분들과 나눠서 조사하고 직강에서 단어시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단어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뿜뿜하는 효과를 보았

습니다. 저는 작년에 단어를 거의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단어에 힘을 많이 주었는데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 뿐만 아니라 3-8월달에 암기한 단어를 모

고 지문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문학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에서 기출과 유사한 사고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출을 다시 복습하는 효과

를 얻었습니다. 스터디원분들과 문제 마다 기출과 유사한 소재, 사고과정, 지문 구성 등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서 5-6월달에 보았던 기출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기출의 감'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 기입형 특강

     기입형 특강은 1-2월달 PRS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달에는 짧은 지문에서 

GT,KW,MI를 도출했다면 마지막 11월은 실제 기출과 유사한 길이의 지문을 통해 베이직으로 

돌아가 중요한 3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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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에 말씀해주셨듯이 큰 숲을 보는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저는 자칫 좁아질 수 있는 

제 사고과정을 다시 넓히고 무엇이 일영에서 제일 중요한지 되세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저는 올해 직강에서 너무나 열정 넘치시고 성실하신 선생님들을 만나 너무 행복했

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칫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응원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중간중

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제 공부방향을 다져가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

다. 제 후기가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3학년도)

드디어 23학년도 임용 1차 시험이 끝났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시험 후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교육학]

교육학은 오픈형 문제가 강세였던 21, 22년도 트렌드와 다르게 약간 교육학 기본 개념을 묻는 문

제로 구성되었던 거 같아요! 9-11월 강사들 모고 풀 때 작년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런지 오픈형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뒤집는 방향으로 다시 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건 교육학

에서 통상적으로 ‘기본기’로 일컬어지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개념을 학교 현장 이

야기에 적용해보거나 그 개념의 장단점, 활용 방안을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연구하는 공부 습

관이었던 거 같아요!

[영교론]

- 2, 3교시 내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거 같아요. 기존 영교론 문제는 1:1 매칭하기도 좀 쉬

웠던 거 같고, identify도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자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

어서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stem/option 문제처럼 다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거를 [A] 또는 [B]에서만 찾으면 되었었는데, 이번엔 [A]와 [B] 모

두라고 해서 최대한 적느라 팔이 너무 아팠던ㅠ

- 키텀은 역시 학부에 배웠던 교재에 나온 단어들, 특히 glossary 뒤에 나온 단어들만 알고 있

었도 왠만하면 다 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학원 키텀 자료 굳이 돈 들이고 살 필요 없다!)

-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무조건 최대한 하려고(전 늘 완벽하게는 못

했지만 ㅠ) 노력해야 한다’이었습니다!! 이번에 B1 문제 정답이 action research라고 하는데, 

저 이거 학부생 시절 4학년 때 academic writing class에서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이 10월 쯤

에 학부 때 썼던 자료 복습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대충 쭉 훑어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것도 했었

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넘겼던 건데 얻어 걸렸네용.

[영어학]

  20, 21년도 때 영어학이 조금 쉬워지는 추세였던 거 같은데, 작년부터 다시 어려워지는 느낌이

었습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 사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인 거 같은데,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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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학부 때 썼던 자료를 토대로 기본 개념을 쌓은 뒤 문제를 최대한 구해서 많이 풀어보고 변형

해서도 풀어보며, 또 원서 연습문제를 토대로 직접 만들어보며 공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일영]

  일영 문제는 진짜 김유석 모고 푸는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복기 답안 작성하면서 슬쩍 7-11월 

모고를 봤는데 드라마/일영 밑줄이나 기입형은 교수님 문제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했던 거 같습니

다! 컨퍼런스 때마다 25점 이상 맞으셨던 괴물 같던(?) 분들은 무난히 전부 온점 맞으셨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입니당. 특히, 김유석 교수님이 짚어 주신 핵심 단어 복습의 중요성! 전날 resilient 

보고 갔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안녕하세요, 유석쌤 직강을 1년간 수강한 초수생입니다! 유석쌤과 함께 1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치열하게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주변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합불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영역별 시험 후기 

남기겠습니다.

[교육학]

  이번 시험은 특히 무슨 모형인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인출이 빠른 분

들에게 더 유리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석쌤께서 항상 2차 면접 책이랑 엮어서 봐야한

다고 강조해주셔서 실제로 교수학습활동과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물어봤다는 점에서 당황하지 

않고 연습했던 답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방안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개

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더 치중해서 그걸 기반으로 방안을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에

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공부방향성은 개념을 전체적인 틀을 그

리며 이해하되, 각 단계 혹은 이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하고 

나아가 2차 책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며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영/문학]

  개인적으로 이번 문학 문제는 유석쌤 모고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이한 정도였고, 일영문제

가 까다로운 것 한개 정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석쌤 강의에서 도움 받은 것 위주로 

써볼게요! 시에서 epiphany가 나오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

요. 소설 강의에서 배운 ‘현현’ 생각하면서 아, 화자가 어디서 깨달음을 얻는지 중점으로 봐야

겠다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A11번 문제에서는 deep sea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석쌤 모

고 7-8월 5회 문제중 1번에서 light, penetration 등 관련 있던 지문 내용 떠올리면서 풀었고, 

이런 문제는 scanning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 기억하면서 해당 부분만 빠르게 패러프레이즈하

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B1번에서는 in a state of ____까지만 보고 소설 강의에서 state of 

inanition (Snake 에 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떠오르면서 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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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하고 빠르게 지문 훑었는데 제가 서술→기입 순으로 푸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으로 될 

만한 거 여러 개 뽑아 놓다가 제일 그럴싸한 것 골랐는데 정답에 대한 확신은 없네요. B3번에서

는 밑줄에서 take A out of B 숙어 유석쌤이 강조해주신 것 어렴풋이 기억하고 B에서 A를 꺼

낸다, 없앤다, 제거한다는 거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답 서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문제는 유

석쌤 모고에서 숱하게 풀어왔던 익숙한 유형이었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Doublespeak은 제 기억으로 파워리딩스킬스 강의에서 한번 다뤘던 지문 내용인 것 같고, 

jargon이란 용어도 유석쌤 모고에서 communication 관련 요약지문에서 본것 같아서 지문 내용

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지문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문학 영역과는 별개

로 파워보카 책에서 나왔던 숙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막판에 단어 열심히 보라는 

유석쌤 조언 듣고 파워보카 숙어편을 하루에 300개씩 돌리면서 외웠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

만으로는 outstay their welcome, come to terms with 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던 것 

같아요!!! 

[영어학]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 자체는 다 어디서 본 것이고, 처음 보는 이론은 거의 없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 빠른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써 줘야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

다. 특히 이번에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기입형에서도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답을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영어학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문제

를 잘 이해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 시험 같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영어학 문제는 

대부분 건너뛰고 다른 영역들부터 푸느라 B형에서 영어학 문제를 거의 2문제나 못 풀었고, 이유

를 제외하고 identify 문제만 거의 직감으로 풀어내서 답에 하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

부 방향은 원서를 지나치게는 보지는 않고 개념에 익숙할 정도로만 참고해서 보되, 다양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영교론]

영교론은 정말 기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기준

으로는 평소 기출 난이도보다 쉬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원서는 보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거

의 보지 않고 기출만 6번 풀면서 공부했는데 이때 그냥 푼 게 아니고 저만의 유형화를 하면서 어

떤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풀면서 아 이거 이 유형이네, 어떻게 써야지 떠오르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영교는 모고 풀지 말고 무조건 기출 보라는 유석쌤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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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적 중 문 제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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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적 중 감 사  문 자 소 개

☎ 지면 관계상 수백 통의 문자를 다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교수님 thought fox 밑줄까지 똑같이 나왔어요ㅠㅠㅠㅠㅠㅠㅜ
1초만에 풀엇어요ㅠㅠㅠㅠㅠ

소름이었네요..!!

소름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교수님 존경 그 잡채 .. ❤
아 넘 소름

저도 1번풀기전에 넘겨보다가 발견해서 5번부터 풀었어요^^ 행복해서 소리질렀어요 ㅋㅋ

진짜요....저진짜 시험치다가 놀라서 입틀막했어요 ......

아니 하나두 안 떨리다가 제목 보자마자 할렐루야 유석(쌤) 와쳣서요 지짜 갑자기 
두근거리면서 소름이 끼쳐버렷서요 왁

저도 깜짝놀랐어요… 유석샘 최고�
감사합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세 번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소름! 너무 똑같아서 저도 바로 썼던거 같아요! 감사합니다ㅎㅎ

너무 신기했어요 !! 교수님 최고이십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ㅠ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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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영미문학/비문학 강의별 수강 후기

 Power Reading Skills

1. 김유석 교수님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3가지

   1) 논리력을 키워주는 강의: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듣게 된 강의

이고, 그 해답을 이 강의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던 과

거의 저를 반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독해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문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논리력

을 키우도록 공부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 저는 부끄럽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

게 분석하며 왜 이것이 답인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생각하면

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3) 공부하도록 만드는 강의: 교수님께서 단어시험을 매주 보고 채점 후 이것을 기록해서 직강생

들을 케어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암기를 귀찮아서 등한시하던 저도 

강의 덕분에 단어를 더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끊임없는 명언과 

꿀팁들을 말씀해주셔서 매주 강의를 듣다보면 메모장이 꽉 찹니다. 받아 적으면서 많이 공감

도 하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개인적으

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왜 더 일찍 수강하지 않았나'라

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단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라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매주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2. 제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가 김유석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제게 임용 불합격의 가장 큰 패인은 일반영어 였습니다. 일영이란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

지 못했던 저는, 첫 도전 때 일영 공부를 하반기 끝자락으로 미뤘습니다. 안일하게 기입형은 

코멘터리나 지문 읽고서 꽂힌 단어, 키워드 같은 단어 있으면 막 적고, 서술형은 만약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적는다 하면 밑줄 앞뒤로 내용 아무거나 갖다가 적으면 돼! 라고 생각했었습

니다. 아니다 다를까, 일영에서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이 패인을 알고 돌고 돌아서 접한 강의

가 김유석 쌤의 파워리딩스킬스입니다. 일반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거나 본문에서 핀트가 어긋

날 때가 많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김유석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GT, CS!!!" "지문에서의 행간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게 아니다." "행간 흐름(flow)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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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 생각한 답을 영어로 영작해봐라"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전부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

존에 제가 일영 공부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파워리딩스킬스 강의는 제 이전 공부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강의는 제가 장차 영어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영 실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영미시의 이해 

1. 영미시의 이해 강의 특징 3가지 

   1) 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읽게 해주는 수업: 첫 시간에 시작하자 하신 말씀이 "시는 문

법이다"였어요. 수업 듣기 전에는 시를 딱 처음 보면 “도대체 뭔 말이야?”부터 나왔었는

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영미시의 어순이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강세와 라임 

때문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목적어가 어디 있고 문장구조를 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

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까지는 할 수 있게 돼요!

   2) 시를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독해하는 수업: 선생님께서 "시를 해석하려 하지마라"하고 자

주 말씀하세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시를 보면 자꾸 무슨 말하는 건지 해석하려고하기 때

문에 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설 먼저 찾게 되고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는 처음 보는 시도 거부감이 사라져요! 

   3)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닌 임용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수업: 디렉션이나 코멘터리에서 

주어지는 걸로만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쌤은 “지식 자랑하는 수업아니다~”라고 하

시면서 시인이나 시의 배경지식은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적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가 뭐에 대한 건지 다 설명해주시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행부터 이게 뭘 말하

는 건지 일단 한번 계속 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읽어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나갈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고, 또 "시험에 나

오면 이것 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딱 출제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올지 설명해주

세요! metaphor, paradox, irony 등등 출제될 만한 요소와 theme에 관한 문제를 만들

어주셔서 숙제로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모범답안을 주셔서, 임용시험 스타일로 공부할 

수 있어요! 

2. 김유석 선생님의 명강 '영미시의 이해' 

     저는 이번에 초수로 준비하면서 합격 설명회 강의만 몇개 듣고 노량진에서 유명한 타 학원

에 강의를 1-4월 종합반으로 등록했습니다. 결제하고 며칠 후 함께 스터디를 하자고 모인 분

들이 전부 '김유석'선생님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김유석 선생님이 누구시

지?' 하고 O.T 강의를 보았습니다. 임용고시 문제에 관한 직관력과 공부방법 등 분석적이고 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터디원들의 권유로 1-2월 영미시의 이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연속(2024, 2025) 김유석교수 모의고사에서 적중, 지문일치! 

- 30 -

   1) connotation 느끼기, 시는 문법이다!

       저는 김유석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영문학 공부 

방법을 버려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의 배경과 역사를 배우면서 작가의 일생을 다

루고 시에 쓰인 기법들과 그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이 임용고시와 맞

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인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직강생처럼 강의에 빠져들었습

니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영미시를 공부할 뻔 했습니

다.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적극 추천해준 스터디원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제가 효율적

으로 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유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 시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connotation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하는지 계속 반복해주신 덕분에, 5주차쯤 

됐을 때 '아~ 이 시인은 지금 현대 사회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임용고시에 나올만한 부분을 다양하게 집어주시고, 계속해서 

강조해주신 덕분에 시험문제를 직관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씩 기를 수 있

었습니다.

   3) 매주 나오는 과제들

        시를 읽고 혼자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각자 답안을 작성한 뒤 스터디원 수에 맞게 인쇄를 해서 각자 다른 분들의 답안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답안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답안의 잘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

고 가장 문장구조가 어려웠던 시를 다시 ordinary language로 바꿔보는 연습도 계속 한 

결과, 다음에 더 복잡한 구조의 시가 나오더라도 차근차근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강의 중간 중간 주옥같은 명언들

        저는 따로 김유석 선생님이 주시는 팁과 명언들을 적어 두는 핑크색 수첩까지 마련했습

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까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인강 듣다가 선생님이 해 주시는 조언들

은 기록해두고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초수생들은 방향도 잡히지 않고, 공부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채 시작하는데 문학은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출발선의 방향을 잘 잡고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Sound and Sense 영미시 분석

1.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서 30여권이 입증하는 23년 경력의“일영/문학”전문가!

- 31 -

   1) 문장 구조가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2) 해석이 된다 해도 의미가 무엇인지 implied meaning을 판단할 수 없었던 시가 많다. 

   3)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일반적인 단어 뜻이 특이한 단어 뜻!) 근데 유석샘 강의를 듣고 혼자 

시를 해석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합니

다. 선생님은 항상 강의 듣기 전에 혼자 단어도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해석해주시면서 

문장 구조도 같이 알려주셔서, 관련 지식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시의 단어는 왜 어려

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게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2. 이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배경지식, 작가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어의 구조와 문법으로 시를 읽어 나

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단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

지 시에 쓰이는 단어들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단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강

의를 수강하면서 깨졌으며, 많은 단어에 노출되어 제 단어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문학 강의라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뜬구름 잡듯 강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설명해주십니다. 또한 아웃풋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해 주

시기 때문에 수험자 스스로 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깰 수 있는 좋은 강의라 생각합니다. 

3. 영미시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영어교육과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임용고사를 본격

적으로 준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찾아보던 단계에서 김유석 선생님을 알게 되

어 이렇게 인터넷강의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sound and sense를 듣고 일반영어를 다른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영어강의도 김유석 교수님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수업 때도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더욱 심화적인 

개념도 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임용고사에 대해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Power Prose Writing 

1. 2달간 미친 듯이 Power Prose Writing 책과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김유석 교수님의 Power Prose Writing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 일반영어가 안되면 다른 것들은 미뤄라. 진짜 '영어'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명

심하고 2달간 미친 듯이 교수님의 사고방식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오르지 않고 정

체 되어 있었던 제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nput의 공부가 아닌 Output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강의를 통해 비록 교수님과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받아 적으면서 교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생각과 

교수님 생각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교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과 함께 선생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통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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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W(Power Prose Writing)와 PRS(Power Reading Skills)

     PPW를 들으면서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임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

데 스터디를 통해서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을 써보고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하면서 임용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PRS와는 또 다르게 중요했던 점이 PRS처럼 

academic한 글이 아닌 산문으로 flow를 읽는 연습을 하면서 이 말이 결국 이 말이구나를 연

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또 영작을 하면서 중학생 수준의 표현들을 간략하게 써보고 외우

는 과정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소설의 이해

1.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강의   

     영미소설의 이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설 문장마다 담긴 작가의 의도와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법 설명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있지만, 소설 자체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문맥상 유추하고 이디엄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나눠주는 자료를 미리 풀어보고 이후

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답안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8주를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소설

을 푸는 방법도 익히고, 문학작품을 보는 시각도 기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2~3개에 소설을 읽

으면서 미리 읽을 때에 소설에 대한 이해도와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소설의 이해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교수님이 지도해주시는 방향으로 공부한다면 문학 공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미소설에 대한 흥미와 이해, 그리고 문제적용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

게 되었습니다.

2. 올해 잘한 일 중 한 가지    

     친구의 추천으로 3월에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주고 싶지 않

다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영어에서 문학은 애매하고 지엽적

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는 아예 강의도 안 듣고 문학 기출문제만 조금 훑어본 게 다

였습니다. 일영, 문학을 소홀히 한 것이 작년의 패인인 것 같아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하려니 오히려 문학이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런 상황에서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풀어야 하는지 방

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자세하고 어떤 면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

는지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의무감으로 느껴졌던 문학

작품 읽는 일이 오히려 즐겁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김유석 선생님의 강의

를 들은 게 올해 잘한 일 베스트5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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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학에 눈뜨게 해준 강의

     모의고사에 나와도 읽히지 않는 문학은 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접하면서, 처음 어떻게 글을 대하고 읽어야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이 작품에 들어있

는 사고관 또는 문학적 개념까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다뤄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큰 도

움이 되었고, 아 문학을 이렇게 읽어야하는구나 하고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은 배

경지식과 그 작가의 환경 등을 알고 읽기보다는 하나하나 내가 단어와 구문을 이해하고 음미

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며 읽어나가야 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영어/영미문학 기출분석 모의고사

1. 교수님 강의는 정말 수업이 빠져들도록 재밌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출특강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교수

님의 수업은 최고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강의의 좋은 점은 하나하

나 Bottom up으로 해석해주시고, 문장 하나하나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전해주시는 깨알 같은 

유머도 정말 박카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강의를 듣기 전엔 기출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 혼자 공부하면서 대체 이런 선택지는 왜 정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

의를 듣고 아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학, 일반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2.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복불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팀 강의에서 예전에 문학을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봐도 도저히 작품이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푸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구요. 작품

에 대한 배경설명이 대부분 강의 내용이었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

의 시대나 제목을 모를 경우 전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

은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김유석 선생님의 기출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작품을 꼼꼼히 해석

해가며,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진즉에 알았더

라면, 수많은 문학 작품과 강의를 무조건 듣기보단, 작품을 꼼꼼히 보는 법을 알려주는 진짜 

강의를 듣고 실력을 쌓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도 들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해

야죠. 문학을 이제껏 이렇게 접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감동이라 해야 할까, 공부 3년 만에 알게 

된 신세계랄까. 꼼꼼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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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형 집중대비 월든(Walden) 특강 

독해실력과 문법실력에 실망했는데 선생님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김유석샘 상반기 강의를 다 들어서 올해는 김유석 선생님 강의와 교재를 혼자 복

습하고 스터디도 병행하면서 5-6월에 월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월든 지문자체가 저에겐 좀 어

려웠습니다. 그러나 진도 나가는 해당부분 예습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놀랐

고. 솔직히 저는 교수님 강의들 중에 월든 문제풀이 특강이 가히 최고의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임용학원가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김유석 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깊이 있는 

구문분석과 문학적 산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독해, 그리고 퀄리티 높은 문제까지 정말 좋은 강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유석 선생님께서 강의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겠죠. 언제나 수

강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영미산문 특강

  처음 들어보는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을 믿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역시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 깊었습니다. 양질의 지문들로 구성된 많

은 문제들은 물론이고, 교수님이 엄선해주신 좋은 단어들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포인트에서 산문 특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 향상입니다. 교

수님이 엄선한 지문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임용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는 좀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산문 단어를 통해서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고 단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교수님의 기존의 강의를 많은 수강자들이 

듣고 있고 그 강의들도 좋다는 평이 많은데도 수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강의를 도전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처음에 이 강좌를 신청할 때 반신반의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내가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별개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생각 들었고, 어차피 내가 가르칠 학생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기초에 충실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답안연습을 스터디

원과 같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용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주위에 신

경 쓰게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원서를 공부해야 합격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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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쌤 말대로 기초에 충실하면서 영어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고등

학교 문법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게끔 만

들어주시는 김유석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문제풀이/모의고사

1.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강의

     처음 강의를 선택할 땐 저도 모르게 재미있는 강의를 선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

를 올려주는 강의,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가르쳐주는 김유석 교수님의 강

의가 제대로 된 강의인 것 같아요. 또한 채점 컨퍼런스시간에 나눠주는 직강생 최고점 답안을 

보고 직접 베껴 써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첫 해에는 모의고사조차 

시간에 맞춰 풀지 못했고, 서술형은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문제가 아

니라 답안에서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했던 공부가 결

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

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와 맞을지 안 맞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참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업준비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듭

니다. 

2. 유석쌤 모의고사 특징 3가지 

   1) 엄청난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기출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사

고력 및 output 능력 신장: 기입형의 경우 논리/구조로 푸는 유형과 어휘/숙어에 대한 지

식으로 푸는 유형 등 기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신기한 건 글 읽는 속도와 output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2) 지속적인 어휘 노출 및 반복: 9-11월 동안 파워보카를 다시 한 번 반복했는데, 정말 파워

보카는 바이블입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다' 싶은 단어 및 구문은 정말 파워보카에 다 있

더라구요! 또한, 모고 지문에 등장한 단어도 계속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중요 어휘 및 구문

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확장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시험 관련 핵꿀팁 줍줍: 남은 기간 대비 전략, 시험 당일 전략,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멘

탈 관리법 등등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던 핵꿀팁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던져주시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처음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선배들에 물어보는 방법 외엔 없어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정말 다

양한 팁과 전략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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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김유석 교수의 일반영어/영미문학 연간 커리큘럼

정규강의 추천 동영상강의 특강 
※ 임고야(imgoya.com)에서만 신청가능

01~02월

Power Reading Skills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일반영어 필수코스!!

영미산문 특강
글의 구조와 Flow Reading의 결정판!

영미소설의 이해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차

이를 알려주는 강의!

소설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월든 특강
기입형 중심의 문제풀이

기입형 특강 ①~⑦

영미시의 이해
영미시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03~04월

Power Prose Writing
서술형 유형에서 제일 도움 받았다는 강의!

Paraphrase(Output) 집중연습!!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영미시의 이해> 강의와 중복되지 않는 Further Studying Poetry! 

2008년부터 시작된 <Sound & Sense> 강의의 원조!!

배운 작품에 대한 기출유형의 문제 제공!!!

05~06월
영미문학/비문학 12개년 기출 분석
최근 출제방식과 디렉션 분석 / Top Secret!

07~08월
핵심 모의고사
고득점을 위한 임용문제

09~11월

실전 모의고사
김유석 교수의 날카로운 채점 Clinic

기입형 집중 모의고사
수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입형 문항을

정복하기 위한 답안 유추하는 방법을 강의!

※ 1차대비 강의 종료 후, 2차대비 1:1 스파르타반 진행( 최종 합격률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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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김유석 교수님과 상담 신청서

** 정확하고 자세히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름 / 
연락처

           / 아이디
(임고야 or 윌비스)

김유석 

교수 

강의 

수강여부

(O로 표시)

Power Reading Skills 영미시의 이해

Power Prose Writing 영미소설의 이해

일영/문학 기출분석 Sound & Sense 영미시 분석 

고등학교교과서 53종 응용문제 특강 월든 특강

산문특강 기입형 특강➀➁➂

7~8월 문제풀이 9~11월 모의고사

응시 
지역

응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적을 것 

올해 응시 예상지역

임용경험 

초수 초수 같은 재수 재수 3수 이상

시험경험이 있는 경우 전공점수 모두기입

학교
(구체적으로)

상

담

하

고

싶

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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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2025학년도 중등임용 영어과 기출문제
2024. 11. 23.(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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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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